
     

    

어떤 선물
   

     현재 우리나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 법에 의해 부정적인 청탁을 목적으로 한 선물이나 접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 임직원들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선물"을 주제로 월요편지를 쓰기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견해차이가 있을 것 같아 다소 부담스러워 망설여지지만

     우리 임직원들의 인품과 식견으로는 제가 전달 드리고자 하는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것이라 믿고 간단히 몇 자를 적어봅니다. 

 

     또한 여기서의 '선물'은 김영란 법에 준하여 행하여지는 선물을 의미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명절이나 생일과 같은 기념일을 앞두고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어떤 선물을 고르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일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미리 미리 생각해 두기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 여름철에 쓸 밀짚모자를 사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다하지만

      미리 예측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에 눈여겨 봐두었다가 때가 되어서 선물을 고르면 좋으련만

      우리네 삶이 그리 넉넉하질 않기에 그 때 닥쳐서 고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미리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 친척 동생으로부터 정성스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내게 꼭 알맞은 것을 받았기에 기쁨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게시일 : 10월 10일

10월 2주차



   

     그 선물이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자기 밭에서 수확한 참기름을 보내왔습니다.

     배려와 정성이 가득한 맞춤선물!

     

     

     

     평소 그 동생이 남에 대한 배려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신문에선가 언뜻 봤는데 우리가 이제는 가장 터부시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접대'라는 말에 대해 앞으로는 '접대'보다는 '정성이 담긴 대접'을 하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접대가 돈을 쓰는 것이라면 대접은 정성스런 배려

     즉,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잘 처리해주는 것.. 정보를 주거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등등.

     

     작은 선물이라도 고를 때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면 그게 배려이고 대접인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맘이 곧 정성이고 그런 정성이 담긴 선물은 비록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늘 배려가 들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러한 정성과 배려를 받고 어찌 지체할 수 있으랴?

     

     그래서 와이프와 나는 rule을 하나 정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가까운 분들로부터 선물이 배달되어 온다면 

     거기에는 소중한 정성과 배려가 가득히 들어가 있으니 받자마자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분의 이름을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기로...

     

     나는 곧바로 사진과 성함을 확인하고 내가 받아도 문제가 없는 선물인지를 분별하여

     부적합한 물건이면 정중한 거절의 메시지와 함께 반송을 요청하고 

     받아도 되는 선물이면 지체 없이 감사표시로 짧은 감사의 문자를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분께 보냅니다.

    

     이것이 또한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나의 배려가 아닐까?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의 배려로 마음이 이어진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와이프와 난 이것을 "선물119"라 부릅니다.

     

     우리가 삼다수 한 병 생산할 때 우리의 고객이 마실 선물을 준비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우리의 정성과 배려가 녹아들어 함께 전달될 것이고

     그 선물을 받는 우리 고객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무명 한 필이 내일의 명주 한 필보다 낫다'

      이 말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되뇌어 본다.


